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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작은 소녀와 여인의 초상 
(Portrait of Woman with

 a Little Girl c. 1681이전 추정)

피에트로 파올리니 (Pietro Paolini 1603 - 1681)

(캔버스에 유채 73 cm x 98 cm 
프랑스 령 코르시카 페슈 미술관)

프랑스령 코르시카의 작은 도시 아작시오에 있는 페

슈 미술관. 이 곳이 특별한 이유는 아작시오가 나폴

레옹의 출생지이며 이 미술관의 설립에 그의 외삼촌

인 조제프 페슈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. 페슈는 아

작시오의 이름없는 성직자였으나 조카가 황제 자리

에 오르자 리옹의 대주교와 교황청 전권대사의 자리

에 오르면서 하루 아침에 수직 신분상승을 이루었다. 

페슈는 권력과 부를 잡으면서 당대 가장 적극적인 예

술품 수집가로 변신했다. 혁명 당시 미술시장은 온 유

럽에서 모여든 그림과 공예품으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

페슈는 자신의 소장품으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펼

쳐 보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거의 삼만 점에 달하는 그

림을 모았다고 한다. 1838년에 페슈가 사망했을 때 유

언 집행자로 지정된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

트는 아작시오에 페슈 미술관을 지어 외삼촌의 그림

들을 모셨다. 

여기‘작은 소녀와 여인의 초상’은 17세기 화가 피에

트로 파올리니의 그림으로 페슈 미술관에 소장된 작

품 중의 하나이다. 페슈 미술관에 실제로 가 보지는 

못했지만 아작시오에 가서 직접 이 그림을 보고 감명

을 받아 기행문을 썼던 독일 작가 W.G. 제발트의 미술

관 탐방기를 읽었다.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. 

“화폭에는 좌측 끝에만 아주 짙은 고동색으로 바림

질 된 칠흑같은 바탕을 뒤로한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

여인이 그려져 있다. 여인의 두 눈은 커다랗고 침울하

며, 시커먼 드레스는 여인을 둘러싼 어둠과 좀처럼 구

별되지 않아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, 옷감의 구김과 주

름이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다.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

걸고 있다. 오른팔로는 자신의 어린 딸을 보호하듯이 

감싸 안고 있으며, 아이는 그림 끝을 등지고 몸을 옆으

로 돌린 채 어머니의 앞에 서 있다. 금방 울음을 그친 

듯 자못 엄숙한 아이의 얼굴은 조용히 저항하듯 감상

자를 향하고 있다. 소녀는 홍벽색 드레스를 입고서, 전

장에 나간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함이든 우리의 사악

한 눈길을 방어하기 위함이든 8 센티미터 남짓한 병장 

인형을 우리 쪽으로 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 인형도 마

찬가지로 붉은 옷차림이다. 나는 두 사람의 초상화 앞

에 한참을 서 있었다. 그리고 그림 안에 간직되어 있는, 

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인생의 만 가지 불행을 보았

다고 생각했다.”

침울하게 가라앉은 그림 속 두 모녀의 모습에서 역

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사람들의 비애를 오롯이 읽

어낸 작가의 감수성과 통찰력이 놀랍다. 어둠 속에 비

치는 한줄기 빛 속에 애달프게 박제된 이 모녀의 초상

화를 보기 위해, 그리고 풍운의 사나이 나폴레옹의 발

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언젠가 코르시카에 꼭 한 번 

가 보고 싶다. 

《김동백》  


